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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사를 방문하여 견해를 듣고자 하는 환자의 경향인 의사
선택(doctor shopping)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닥터쇼핑
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엇인지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다. 2009년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223명의 유효 데이터를 수집했다. 연구결과 닥터쇼핑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의사의 치료에 대한 신뢰와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로서의 환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상품을 쇼핑하듯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며 인터넷은 닥터쇼핑 행동의 촉매제 역할을 일
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bstract  Doctor-shopping which has a tendency to seek out alternative opinions when they got diagnosed by 
a doctor is increasing nowaday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or-shopping behavior of Korean and the related variables. Questionnaires have been distributed from 
2009/10/16 to 2009/11/16 and the sample size of this study is 223 people in Korea who experienced of 
medical service for disease treatment purpose. Among the six independent variables, confidence in doctor’s 
ability variable and trust of the Internet information variable have correlation with the doctor-shopping 
behavior.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nd raise of consciousness toward consumer right, the consumers 
are now selecting doctors slightly as if they go 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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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의사선택(닥터쇼핑; Doctor-shopping)이란 같은 질병
에 대해 앞서 방문한 의사의 권유 없이 의사를 바꾸거나 
찾아다니는 행동을 묘사하는 용어이다[18, 1]. 1970년대 
소비자주의의 확산과 함께 치료가 목적이 아닌 불만족 
때문에 의사를 바꾸는 닥터쇼퍼(doctor shopper)가 처음 
출현했다[18]. 최근 소비자기본법 제정과 함께 소비자주

의가 소비자보호의 개념에서 소비자주권의 개념으로 전
환되며 그 의미가 변화 및 확산되고 있다[20]. 이러한 소
비자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소비의 단위가 제품에서 서비
스 단위로 확장되며 의료서비스도 이러한 흐름의 영향권 
안에 있다. 1989년 불과 42건에 불과했던 의료소송은 
1990년대 말 400건을 넘어섰고 2008년엔 894건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수가 증가했다[10]. 이는 소비자인 환자들
이 예전에 비해 치료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 우
선 소송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국내 상황에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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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오진의 확률을 줄이거나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의사를 찾아다니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2007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기의료이용 수
급자의 특성 및 의료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질병 치료
를 위해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대상자는 장기이용자 
전체의 50%로 조사되었다. 2001년 건강보험 중복진료 
실태 자료에서 같은 질병으로 하루에 2곳 이상의 의료기
관을 방문, 중복진료를 받는 환자가 연간 약 670만 명 발
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2]. 그리고 전국 한의원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의료 이용실태에 대한 설문에서, 현
재 한의원에 내원하기 1개월 전에 동일 질병으로 다른 의
료기관을 중복적으로 이용한 응답자가 68.4%로 나타났
다[24].

인터넷 사용 환경의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가장 좋은 정보의 원천으로 인식시켰고 네트워크로 연결
된 사람들 사이의 공유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동 공간
에 많은 지식을 축적했다. 또한 검색기술의 발전으로 인
해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변화
는 특히 과거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만 접근 할 수 있는 
지식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지식으로 변모 
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8].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향상 되었으며 소비자의식도 함께 
높아졌다[26]. 인터넷의 발전은 소비자인 환자들이 무지
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 환자들의 닥터쇼핑 
행동에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을 통해 닥터쇼핑을 하는 요
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요인이 환
자들의 닥터쇼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인터넷이 환자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닥터쇼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추출하고, 인터넷 정보의 이용이 환자의 닥터쇼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인터넷 정보
에 대한 신뢰가 환자의 닥터쇼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이론적 배경

2.1 닥터쇼핑 행동 선행연구

닥터쇼핑의 개념은 그 동안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1976년 외국 저널(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에 실린 닥터쇼핑 행동 확산에 대한 논문
에서는 닥터쇼핑이란 하나의 질병에 걸린 기간 동안 같
은 질병에 대해 의사의 권유나 소견 없이 자신의 의지로 
의사를 바꾸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18]. 그리고 홍콩에
서 실시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하나의 질병에 걸린 기간 
동안 같은 질병에 대해 전문적인 소견 없이 의사를 바꾸
는 것이라고 정의했다[1]. 그 동안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각도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닥터쇼핑 행동의 개념은 동
일하게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닥터쇼핑이
란 의사의 권유나 소견 없이 하나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동일한 질병에 대해 다른 의사를 찾아다니거나 바
꾸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닥터쇼핑 행동 선행연구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만족이 발생하기 때
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세핀(Josephine)의 연구 결과에 따
르면 의사가 치료를 하더라도 병이 개선되지 않아 환자
의 의사에 대한 신뢰가 줄어드는 경우와 의사가 환자와 
대화에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지 않을 때 닥터쇼핑을 했
다. 또한 높은 서비스비용, 이용시간과 위치의 불편함 역
시 환자로 하여금 다른 의사를 찾는 원인으로 분석되었
다. 흥미로운 것은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에 대한 사
회문화적 인식과 건강염려증(Hypo-chondria) 경향이 닥
터쇼핑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18]. 

닥터쇼핑 행동에 대한 다른 연구는 홍콩에서 실시되었
다. 연구결과 환자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환자를 대
하는 의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와 의사와 약에 
대해 믿음이 가지 않을 때 닥터쇼핑 행동을 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과 비싼 비용은 닥터쇼핑의 원인으
로 파악되었다. 홍콩에서의 연구가 흥미로운 것은 미국과
는 달리 홍콩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영 의료보험을 시
행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1]. 

또 다른 연구에서는 환자의 닥터쇼핑 행동과 시간 가
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치료를 위한 대기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의 닥터쇼핑이 증가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28].

2.2 인터넷과 환자

환자는 증상이 발생하면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
를 찾아가고 환자는 의사의 지식을 통해 병이 걸린 상태
로 진단을 받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는 의료정보에 
대한 독점적 우위를 가지게 되며 권위를 형성한다. 치료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지식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권위는 전문직과 일반인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
러한 정보의 불균형은 두 이해당사자의 의사소통을 통해 
해소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의사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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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응답자수(N) 비율(%) 항목 구분 응답자수(N) 비율(%)

성별 남자 100 44.8 직업 무직 11 4.9

여자 123 55.2

학력

초등학교 10 4.5

연령

10대 39 17.5 중학교 34 15.2

20대 97 43.5 고등학교 25 11.2

30대 49 22.0 대학교 111 49.8

40대 16 7.2 대학원이상 43 19.3

50대 18 8.1

월
소
득

0-100만 25 11.2

60대 이상 4 1.8 100-200만 45 20.2

직업

회사원 108 48.4 200-300만 67 30.0

자영업 8 3.6 300-400만 32 14.3

농/임/어/광업 1 0.4 400-500만 23 10.3

가정주부 17 7.6 500-600만 12 5.4

학생 78 35.0 600만이상 19 8.5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Respondents' demographic statistics

자의 관계는 권위와 순응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의사소
통의 부재를 겪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 하는 원인으로 
첫째, 한국 사회에서 의사들의 지나친 엘리트주의는 단순
히 직업에 대한 만족차원을 넘어 의사와 환자 간에 권위
주의적 위계구조를 형성했으며 전문직으로서의 권위만큼
이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27, 6]. 
둘째, 한국의 의료체계가 민간의료기관의 주도에 의해 발
전함으로써 의사가 거의 모든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경영
하게 되었으며 이는 의사를 더 권위적이게 만들었다[25, 
5]. 셋째, 유교적인 문화에서 살아온 환자들은 의사의 권
위에 더욱 순종적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22, 23]. 이렇게 
형성된 한국 사회의 권위적인 의사와 수용적인 환자의 
태도는 양자 사이에 의사소통의 부재를 낳았다. 이것은 
환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사람들에게 불만족을 느끼게 하
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한국은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 관련 사이트 수가 계
속해서 증가하고 있다[32]. 인터넷 이용자의 84.4%가 인
터넷을 통하여 건강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23.8%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30]. 그리고 한국에서는 건강정보를 획득
하는 수단으로 인터넷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며 미국
의 경우에도 건강정보를 찾을 때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
향이 늘어나고 있다[7, 33]. 

최근 인터넷 건강정보와 관련된 연구에서 발표한 내용
에 따르면, 의사들은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해 의사와 환
자의 관계를 해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
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인터넷 건강정보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진료의 질 향상과 치료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었다[21]. 이러한 의사들의 인터넷 정보에 대한 상충된 

인식은 의사와 환자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갈등과 불만
족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연구 설계와 분석방법 

3.1 표본설계

조사시점에서 질병치료를 위해 1년 내 의사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메일, 
메신저 및 대면을 통해 설문응답을 받았다. 2009년 10월 
16일 부터 2009년 11월 6일 까지 총 240개의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한 17부는 분석에서 제외했
다. 표 1에서 남성은 44.8% 여성은 55.2%의 비율로 여성
이 조금 많았으며, 20대와 30대 비율이 비교적 높지만 표
본이 각 연령대에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다. 회사원과 학
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절반 정도는 대학교육을 받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월 소득은 개인의 소득이 아닌 가족 단
위의 소득으로 측정되었다. 

표 2에서 한국은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될 만큼 인터넷
을 많이 이용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인터넷을 하
루에 1시간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
적은 지식과 뉴스를 검색하거나 이메일과 메신저를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업무를 하거
나 학업에 활용하는 응답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3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는 인터넷을 편리하고 신속
한 정보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인터넷 정보의 
안전성 부분에서는 비교적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
다.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환경에 노출된 
응답자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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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터넷 이용 현황
[Table 2] Internet usage

항목 구분 응답자수(N) 비율(%)

인터넷 
이용
시간

0-1시간 41 18.4

1-2시간 63 28.3

2-3시간 41 18.4

3-4시간 25 11.2

5시간 이상 53 23.8

인터넷 
사용
목적

지식검색 53 23.8

쇼핑 12 5.4

금융거래 4 1.8

커뮤니티활동 8 3.6

메일/메신저 24 10.8

뉴스보기 30 13.5

오락 12 5.4

개인홈페이지관리 19 8.5

콘텐츠다운로드 8 3.6

업무/학업 49 22.0

기타 4 1.8

[표 3] 인터넷 정보의 특성
[Table 3] Attributes of Internet information

항목 구분 응답자수(N) 비율(%)

인터넷 
편리성

매우 그렇다 50 22.4

그렇다 149 66.8

아니다 22 9.9

전혀 아니다 2 0.9

인터넷 
신속성

매우 그렇다 58 26.0

그렇다 146 65.5

아니다 17 7.6

전혀 아니다 2 0.9

인터넷 
안전성

매우 그렇다 5 2.2

그렇다 94 42.2

아니다 121 54.3

전혀 아니다 3 1.3

  

3.2 변수의 정의

각 변수의 측정항목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하였
다. 해외의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닥터쇼핑 행동에 대한 
원인은 표 4와 같다. 과거의 연구에서 언급한 닥터쇼핑의 
원인은 크게 의사능력에 대한 신뢰요인, 사회문화적인 요
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정보에 대한 이용경험과 신뢰 요인을 
새롭게 추가하여 표 5와 같이 변수를 정의한다.

[표 4] 선행연구의 닥터쇼핑 행동 원인
[Table 4] The prior study on the cause of doctor 

shopping behavior

환자의 닥터쇼핑 행동원인 출처
의사의 능력에 대한 신뢰부족

Josephine

(1976)

환자와의 대화에 있어 의사의 의지부족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높은 서비스 비용
시간, 위치의 불편함
의사 개인의 부정적 인상
높은 건강근심 경향
호전되지 않는 증상

Andrea

(1994)

의사와 약 처방에 대한 신뢰부족
좋지 않은 의사의 태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함
서비스 이용 가능성
불만족한 비용
긴 대기시간 Raymond

(2004)

[표 5]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Table 5] The manipulative definition of variables

변수 조작적 정의(측정)

의사능력 
신뢰

진단과 치료 그리고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환자 평가(를 측정)

지각된 의사
이미지

의사를 직업적인 요소를 배제했을 때 
의사에 대한 개인 이미지에 대한 환자의 
태도(를 측정)

지각된 의사
태도

의사와 환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의 사회문화적 이미지에 대한 
환자의 태도(를 측정)

병원이용
만족

비용, 시설, 위치와 이용가능시간, 

대기시간에 대한 환자의 만족 정도   (를 
측정)

인터넷이용
경험

환자의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건강, 의사, 

병원에 대한 정보이용과 인터넷 정보를 
기반한 자가진단 경험의 양 (을 측정)

인터넷정보
신뢰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측정)

닥터쇼핑
행동

닥터쇼핑 행동에 대한 응답자의 의지와 
향후 의향(을 측정)

인터넷 건강정보는 특성상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
에 사용범위가 넓으며 필요한 주제별 지식을 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통적인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에서 보
조적인 정보자원의 역할을 한다[2]. 그리고 환자들은 이
를 통해 질병 관련 정보획득과 질병에 대응하는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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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뿐만 아니라 의사와의 대화 시에도 자신감이 증
가되어 건강 상담과 관리에 있어 더욱 편안함을 느낀다
고 한다[16]. 환자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습득 경험은 치
료과정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측
면이 있는 반면에 보건의료 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의사
의 전문적 권위에 의문을 품기 쉽고, 의료에서 환자의 권
리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여 도전적 행위성향이 강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17].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
은 의사와 환자 관계에 있어서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인
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정보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
고 인터넷 정보의 습득 경험이 환자들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3.3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3.1 연구모형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닥터쇼핑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는 크게 의사의 치료능력에 대한 신뢰성, 환자가 
느끼는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와 태도 그리고 병원 
이용에서 환자가 느끼는 서비스의 구조적인 만족으로 분
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요인들은 환자에게 의사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하거나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느
끼게 함으로써 닥터쇼핑행동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요인들에 추가로 환자가 인터넷을 통해 의사
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
한 정보를 신뢰하는지를 측정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Survey model

3.3.2 연구가설

환자는 몸이 단순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스스로 질
병을 앓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환자는 의사의 진단
을 통해 본인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고 치료 행위
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환자는 진단을 받기 위해 의사
를 방문하며 의사는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환자를 진

단하고 치료에 대한 상담을 한다. 질병에 대한 치료과정
은 오랜 시간 사람들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
것은 의사는 환자에게 이로운 일을 해줄 것이라는 신뢰
의 기반을 형성케 했다. 따라서 치료 과정에 있어서 의사
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는 환자가 의사에게 정상적인 치
료행위를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부족과 치료 후 성과
에 대한 불만족은 환자가 그 의사를 더 이상 방문하지 않
게 하는 주된 이유였다[9, 12-14, 34]. 

가설1 의사치료능력에 대한 신뢰가 낮은 환자일수록 
닥터쇼핑 행동은 증가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의사는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직업으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정작 치료과정에서 실제로 나타나
는 의사들의 이미지는 의사를 만나기 어려운데 반해 상
담시간은 매우 짧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했다. 또
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있어서 환자는 대개 무지함에
도 불구하고 의사 스스로 우월성을 내세우는(비춰지는) 
행동들은 의사의 권위적인 이미지를 형성케 했다. 이렇게 
형성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치료과정에
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3, 19, 29, 31].

가설2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환
자일수록 닥터쇼핑 행동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3 진료과정에서 보이는 의사의 태도에 대해 부정
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환자일수록 닥터쇼핑 행
동은 증가할 것이다.

환자가 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병원과의 먼 거리, 
짧은 진료가능시간, 높은 치료비용, 긴 대기시간은 의료
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장애요소로 논의되어 왔다[4, 15]. 
이러한 구조적인 요소는 환자들이 병원을 고르는데 있어
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가설4 치료비용, 병원위치, 진료가능시간, 대기 시간에 
대한 이용만족도가 낮은 환자 일수록 닥터쇼핑 
행동은 증가할 것이다.

2000년 이후 인터넷 보급률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보 습득과 학습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
다. 그리고 건강과 질병에 대한 정보의 양은 계속 증가하
고 있으며 질적인 면과 신뢰성 면에서도 많이 개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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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자의 의료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환자의 권리에 대
한 의식이 뚜렷하여 소비자주의적 태도가 강하며 이러한 
환자일수록 의사에 대한 도전적 성향이 강하다. 인터넷 
상의 정보는 환자에게 질병 치료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
해 주었으며 이러한 정보를 신뢰함으로 인해 의사의 진
단에 환자가 의견을 주장함으로써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설5 인터넷 이용경험이 많은 환자일수록 닥터 쇼핑 
행동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6 인터넷 정보를 신뢰하는 환자일수록 닥터 쇼핑 
행동은 증가할 것이다.

3.3.3 분석방법

연구의 타당성을 위해 기초통계분석, 요인분석과 신뢰
성분석을 했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에서 유
의한 변수만을 가려내기 위해 단계적(stepwise) 다중회귀
분석 방법을 SPSS 12.0/win 패키지를 통해 수행했다. 단
계적 다중회귀분석은 유의한 입력변수를 단계에 걸쳐 검
증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독립변수 중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변수만을 입력하여 검증하는 방법이다. 각 변수의 측
정항목에 대하여 4점 Likert 형식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자의 응답에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피하기 위해 4점 
척도를 사용했다. 

4. 실증분석

4.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실증분석에서는 223명 중 닥터쇼핑에 해당하는 경험
이 없다고 응답한 56명을 제외하고 닥터쇼퍼인 167명(전
체의 74.9%)에 대해 분석을 했다. 

본 연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해 신
뢰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계수를 이용 내적 일관성
에 대해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크론바 알파계수가 0.6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보며, 표 6과 같이 본 
연구에 대한 측정도구가 신뢰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타당성은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요인을 추출 하였으며 총 21개의 측
정 항목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시행 하여 7개 차원으로 축
소했다. 고유치(eigenvalue) 가 1보다 큰 요인을 베리맥스
(Verimax) 직각회전 하여 요인들 간의 상호 독립성을 유
지하였고 요인적재량을 보았을 때(0.5 이상) 각각의 변수
가 각 요인에 의해 설명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변수 연구변수 최초
항목수

최종
항목수 Cronbach’s Alpha

독립
변수

의사치료신뢰 3 2 0.780

의사이미지 2 2 0.745

의사태도 3 3 0.855

병원이용만족 4 4 0.695

인터넷이용경험 4 4 0.852

인터넷정보신뢰 3 3 0.922

종속
변수 닥터쇼핑 경향 2 2 0.861

[표 6] 신뢰성분석 결과
[Table 6] The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측정항목 성분
1 2 3 4 5 6 7

인터넷이용경험2 .850 .074 -.005 -.123 .073 .047 -.002

인터넷이용경험1 .819 .031 -.035 -.063 -.017 .237 .021

인터넷이용경험3 .789 .188 .075 -.173 .156 .045 -.094

인터넷이용경험4 .779 .215 .110 .027 .089 -.099 -.151

인터넷정보신뢰3 .119 .922 .068 .025 .117 -.036 -.002

인터넷정보신뢰1 .161 .908 .096 .045 .038 .007 .090

인터넷정보신뢰2 .161 .900 .011 -.025 .113 .067 .077

지각된의사태도1 .053 .111 .883 -.121 .087 .119 .083

지각된의사태도3 .064 .121 .866 -.018 .071 .093 -.178

지각된의사태도2 -.003 -.052 .823 -.175 -.009 .141 -.188

병원이용만족3 -.090 .002 -.104 .769 -.105 -.079 .061

병원이용만족2 -.051 .008 .024 .692 -.079 .013 .231

병원이용만족4 -.127 -.007 -.061 .678 .041 .207 -.010

병원이용만족1 -.023 .040 -.171 .673 .139 -.101 .176

닥터쇼핑행동1 .082 .071 .028 .066 .917 .122 .037

닥터쇼핑행동2 .167 .187 .111 -.094 .887 .125 -.002

의사치료신뢰1 .113 -.044 .157 .049 .033 .891 -.020

의사치료신뢰2 .082 .087 .185 -.013 .250 .830 -.122

지각된의사이미지1 -.084 .099 -.082 .222 .010 -.013 .859

지각된의사이미지2 -.087 .052 -.162 .187 .027 -.115 .820

[표 7] 요인분석 결과
[Table 7]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4.2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각 독립변수가 닥터쇼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방법중 단계분석
(stepwise)을 실행했다. 다중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변수만을 얻기 위하여 단계선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공선성 통계량 중 공차한계
(tolerance)가 0.1 보다 충분히 크고 VIF가 10 정도이므로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을 내릴 수 있다.

결과를 보면, 회귀모형에 가장 먼저 추가된 변수는 의
사(치료)능력신뢰였으며, 다음은 인터넷정보신뢰가 순서
대로 추가되어 마지막 닥터쇼핑행동을 예측하는 다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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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닥터쇼핑경향 공선성 통계량
B SE β t Tolerance VIF

의사(치료)능력신뢰 .268 .071 .281 3.760***
1.000 1.000

상수=2.656, R2
=.079, 수정된 R

2
=.073, F값=14.136

***

의사(치료)능력신뢰 .253 .069 .266 3.659
***

.996 1.004

인터넷정보신뢰 .146 .044 .241 3.310***
.996 1.004

상수=1.640, R2
=.137, 수정된 R

2
=.126, F값=12.973

***

유의수준 : ***p<.001

[표 8] 다중회귀분석 결과
[Table 8] The results of multi-regression analysis

귀모형에는 2개의 변수가 포함되었다. 닥터쇼핑행동을 
예측하는 모형의 설명력은 12.6%(수정된 R2 값)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델(F=12.973, 
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6개의 변수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고 이중 2개
의 변수가 환자들의 닥터쇼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국의 환자들은 의사가 수행하는 치료행위
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다른 의사를 찾아다니는 경향
을 보였다(가설1 채택). 반면에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이미
지, 의사의 태도와 병원시설에 대한 이용 편의성은 닥터
쇼핑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
설 2, 3, 4 기각). 본 연구의 중요한 부분 중 인터넷 정보
의 신뢰 정도는 환자의 닥터쇼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지만(가설 6 채택) 인터넷 이용경험은 닥터
쇼핑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5 기각).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결과
[Fig. 2] Survey results

5. 결론

5.1 연구결과와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환자의 닥터쇼핑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여 실증하는 것과 인터넷 정

보가 환자의 닥터쇼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
는 것에 있다. 닥터쇼핑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도출
한 4개의 변수와 인터넷 정보에 관련된 2개의 새로운 변
수를 추가하여 총 6개의 독립변수를 설정했다. 그리고 닥
터쇼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6개의 가설을 세우고 검
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의사이미지, 의사태도, 병원이용만족, 
인터넷이용경험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의사(치료)능력신
뢰와 인터넷정보신뢰 변수는 환자의 닥터쇼핑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채택되었다. 한국의 환자는 의사의 사회적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하여 의사를 바꾸지 않으며 환자
를 대하는 불친절한 태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편이었다. 또한 치료에 문제가 없다면 병원 이
용에 있어서의 비용이나 대기시간 그리고 위치 등은 크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의사의 치
료에 대해 신뢰가 부족한 것은 의사를 바꾸는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는 환자가 느끼는 의사의 치료에 대한 신뢰감이 의사의 
불친절, 불편한 이용 그리고 비싼 비용보다 더욱 우선순
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에서 진행되
었던 연구와는 결과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환자들은 치료의 결과가 검증된 의사만을 주로 찾게 
되었으며 다른 어떠한 서비스 품질의 요소들도 치료만 
확실하다면 불만족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하
지만 뒤집어 보면 의사가 환자에게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환자는 다른 의사로 기꺼이 바꿀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거처럼 의사가 환자에게 맹목적인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 맞지 않으며, 의사 
역시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신뢰감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만 상호간에 만족스러운 치료 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인터넷정보신뢰 변수와 인터넷
이용경험 변수 중 인터넷정보신뢰만 닥터쇼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채택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 정보란 
의료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정보와 의학에 대한 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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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환자가 자신에게 더욱 유
리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보조적 자원의 역할
을 하고 후자의 경우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치료의 만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반면
에 국내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인 보편적 상황에서 
이용경험이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이 소비자 주권이 신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의학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내재화하여 지식수
준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권리 의식도 강화된다. 환자는 
만족스러운 치료를 위한 대안 탐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며, 인터넷은 탐색 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쉽
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터넷의 편리성은 대안 탐
색의 횟수를 증가 시키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닥터쇼퍼
를 탄생시킬 개연성을 높인다.

5.2 연구의 한계점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환자의 닥터쇼핑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의사와 환자 
관계에 있어서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
는 한국의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인
터넷이라는 정보습득 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의의
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닥터쇼핑 행동에 대한 제한된 변
수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수 없었
던 점은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다양한 표본
조사를 통해 이론을 일반화하거나 보완하도록 앞으로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닥터쇼핑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11]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좀 더 진행된다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인 한국 사회의 지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 연구물과의 비교 설명이 추가로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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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3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정보시스템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보시스템, IT 분야 철학/행태/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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